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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중호는 자신이 기계가 아닌 ‘자신의 눈’이 사물(대상/사건)과 마주했던 순간을 기록했다.  

염중호는 ‘무엇을 찍었다’보다는 ‘무엇을 보았다’에 치중한다. 염중호는 2007년 원앤제이갤러리에

서 개인전 <새로운 경계>전을 개최했다.  

염중호는 이 전시에서 서울, 파리, 암스테르담을 여행하면서 찍은 사진을 선보였다. 

염중호는 관광하듯 자신의 일상을 두리번거리기도 하고, 어슬렁거리면서 소소한 일상의 사물(대상

/사건)을 채집했다. 

염중호는 비루한 일상에서 발견한 사물(대상/사물)의 소소한 이야기를 한다. 

염중호는 대상에 내재된 문화적 혹은 공간적 특수성은 사진 외부로 밀어냈다. 

염중호는 자신의 시선을 사로잡은 사물(대상/사건) 그 자체만을 프레임을 안착시켰다. 

염중호는 <새로운 경계>에서 사진을 ‘숨겨’ 놓았다. 이는 보이지 않는 곳에 숨겨 놓았다는 직접적 

의미가 아니라, 전시 디스플레이 방식에서 표출된 은유적 표현이다. 작가가 일상에서 사물(대상/

사건)을 발견했듯이 관객이 사진을 발견하도록 한다. 하얀 벽면을 마구잡이로 유영하듯 배치된, 

그리고 하얀 벽면을 그대로 노출한 작은 사진을 보기 위해 관객은 ‘행동’을 해야 한다. 

염중호는 2009년 원앤제이갤러리에서 의 관객과 동일시한다. 이전 전시에서는 관객이 구축한 이

야기를 들을 수 없었다면, 이번 전시에서는 작가들을 통해 그들의 이야기를 듣고자 한다. 

염중호는 다른 작가들의 개입을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자신도 그들의 작업에 개입하고자 한다. 

염중호는 자신의 일상을 다른 작가의 비일상으로 전환한다. 그리고 다른 작가의 일상을 자신의 

비일상으로 받아들인다. 이러한 순환구조를 통해 타인의 처지(나아가 취향)을 이해하는 계기를 마

련한다. 

염중호는 나에게도 사진을 보냈고, 나는 그것을 컴퓨터 폴더에 옮겼다. 그리고 두 장의 사진을 선

택했다. 아래 사진이 그것이다. 

염중호는 나에게 취향을 물었고, 이 사진은 그에 대한 답변이다. 

염중호는 나의 취향에서 무엇을 읽었을까? 이것은 염중호의 취향일까, 나의 취향일까. 



염중호는 이 사물(대상/사건)에 왜 시선이 빼앗겼을까? 

염중호는 나의 취향을 물었지만, 나는 그 과정에서 염중호의 취향을 묻는다. 그의 취향과 나의 취

향의 공통점은, 그리고 차이는 무엇일까? 이 사진은 염중호의 것인가, 아니면 나의 것인가. 

나는 염중호가 보낸 데이터 파일을 나의 개인 사진 폴더에 넣었다는 사진을 발견했다. 나와 염중

호의 게임은 이제 시작되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자신의 취향을 들고 이 게임에 동참하길 바란

다. 


